
2020. 11. 5. 인쇄 : 네이버 뉴스

https://news.naver.com/main/tool/print.nhn?oid=001&aid=0011958212 1/2

중국 "코로나 임상 백신 6만명 접종…심각한 부작용
없어"
기사입력 2020-10-20 21:53

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'코로나백'

(베이징=연합뉴스) 김진방 특파원 = 24일(현지시간) 오후 베이징 외곽 다싱(大興)구에 있는 시노백 본사에서 열린 행사에서

공개된 코로나19 백신 '코로나백'. 2020.9.24 chinakim@yna.co.kr

(베이징=연합뉴스) 심재훈 특파원 = 중국 정부는 아직 3상 임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중국산 신종

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백신을 6만명이 맞았지만 큰 부작용이 없었다며 성과를 자랑하

고 나섰다.

20일 환구시보(環球時報)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코로나19 백신 관

련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.

코로나 백신 생산 능력 6억1천만개 확보…백신 비준 서두를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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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중국 과학기술부는 이미 13개의 중국산 백신이 임상 단계

에 있으며 이 가운데 4개 백신이 최종 단계인 3상 임상 시험 중이라고 소개했다.

과학기술부 측은 "현재까지 총 6만명의 지원자가 이들 백신을 맞았는데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된 바

없다"고 말했다. 

중국 국가위건위는 올해 말까지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능력이 연간 6억1천만개에 달할 것이

라면서 내년에 생산 능력을 확대해 전 세계에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도

제시했다.

중국 약품감독국은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의 공식 출시에 대해 "임상 시험의 충분한 데이터와 백신

의 안전성을 확보해 신청하면 최대한 빨리 비준할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한편, 중국 저장(浙江)성이 3상 임상 시험 단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 긴

급 접종을 시작하는 등 유학생이나 공무원, 의료진에 대한 접종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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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[구독 클릭]

▶[팩트체크] 인구총조사 사생활침해 우려?

▶제보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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